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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‘악취지문’으로 악취원인 찾는다

-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, 악취원인 추적 위한 업종별 악취물질 특성 조사 -

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악취 발생 시 신속하게 배출원을 

찾아내기 위한 악취추적시스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.

인천시 악취 민원 발생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악취 민원은 

사업장악취 1,039건, 생활악취 676건, 원인불명 457건 등 총 2,172건으로, 

이중 사업장 발생 민원이 47.8%로 가장 많았다. 

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

위해서는 사업장별 악취물질 조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

자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추적시스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

악취배출시설인 하수처리, 폐수처리, 목재제조, 금속제품 제조, 도장처리, 

합성고무·플라스틱 제품제조 등 6개 업종의 배출구 및 주변지역의 

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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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악취는 5인의 악취판정요원이 후각으로 냄새를 판별하는 공기희석

관능법으로 측정하고,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기타 악취물질 91종은 실시간 

악취분석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및 주변지역을 이동하며 분석한다.

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을 이용해 특정인을 가려낼 수 있듯이, 악취지문을 

이용하면 업종별 악취물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악취 발생 시 신속한 

배출원을 추적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, 악취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

사업장의 시설 개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악취지문을 이용한 악취추적시스템 기

반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, 시, 군·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

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

로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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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 실시간 악취분석차량

    

    

(사진제공: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)


